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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ontaneous combustion tendency of cattle manure using crossing point metho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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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는 풍부한 유기성 자원 중 하나로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된다면 이용가

치가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질, 대기, 토양 등 다양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. 한편

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한(육)우 사육두수는 늘어남에 따라 유기

질 퇴비로의 이용은 감소하고 있어 우분 발생과 이용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우

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분의 높은 함수율로 인

해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며 적절한 건조, 고형연료화 및 이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. 우분

의 고형연료화를 통한 이용 시 다양한 상태의 우분의 저장과정이 필요하며 저장시설 운영 시

대상 연료의 자발화 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. 본 연구에서는 건조된 우분의 자발화 특성을 살

펴보기 위하여 crossing point method를 활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crossing point temperature

(CPT)는 190-220 oC의 범위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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